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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나이로비, 아동 센터와 무쿠루 슬럼 
 

 
 
때로는 세상의 현실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있는 곳도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케냐에서의 종신선서 준비 기간 중에 JPIC 구제 프로그램 중 하나는 나이로비 

슬럼 체험입니다. 종신선서 준비반 수녀들은 약 열흘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 친구들이 있는 

무루쿠 슬럼가와 송가 음벨레 나 마소모 아동 센터에서 사도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종신선서 준비반 수녀들은 아동 센터와 무루쿠 슬럼에서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현존과 

증거자가 되도록 인도되었습니다. 각 수녀들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들과 일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 중 몇 명은 학교 중퇴자들과 활동했습니다. 수녀들은 극빈 생활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감정적 차원이 지적, 신체적 장애와 함께 온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슬럼가로 향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동반하면서 아이들이 어디에서 왔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훨씬 많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슬럼가의 삶은 무척 힘이들고, 어린이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효과적 구성원이 되는 법을 배우도록 돕고자 하는 투신도 매우 

어렵습니다. 한 명이라도 센터에 오지 않으면 복지사가 종신선서 준비반 수녀 한 명을 데리고 

아이가 사는 곳을 방문하는데, 집이라고 불리우는 철판으로 된 임시 주거지에 닿으려면 보통은 

높고 가파르며 안전하지 않은 나무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 체험으로 모두 슬럼가의 삶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를 교육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과 개발에 필수적이며, 이 

구제 프로그램은 거기에 참여했던 전원에게 주변부의 삶에 대한 보다 넓은 관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